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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5사, 가격 허위고시 “폭리”
리터당 평균 55.7원 높게 책정 … 1997년 이후 19조원 소비자부담

정유기업들이 각종 유류제품에 대한 공장도 가격을 허위로 고시해 기름값 인상을 부채질 하고, 피해는 고스

란히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중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기업들이 책정해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는 세전 공장도가격에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유류세와 주유소 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인데 세전 공장도가격이 높게 책정될 경우 기름값이 그만큼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9월10일 금융감독원과 대한석유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

를 통해 “국내 5대 정유기업이 각종 유류제품에 대해 주유소 실제 납품가보다 높은 허위 공장도가격을 고시함

으로써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값 규모가 19조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에는 국내 5대 정유기업의 공장도가격은 실제 주유소 납품가보다 리터당 평균 55.7원 비싼 것

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한 해 판매된 각종 석유제품의 고시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은 2조9330여억원에 달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유가자율화 이듬해인 1998년부터로 환산하면 8년간 차액은 무려 19조6473억에 달하며,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진수희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주유소들은 고시가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구입해 추가이윤을 챙겨왔을 뿐만 아니라,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한 정유기업들 역시 오히려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의원은 “실제 납품가보다 고시가를 높여 세금 부담은 높아졌지만 전국 1만4000여개 주유소 가운데 

20% 가까운 직  주요소 운 을 통한 이익과 폴제(특정기업의 기름만 판매하는 제도) 시스템 아래 유통망 확

보 및 광고 효과 등으로 정유기업이 궁극적으로는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납품가와 고시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여기에는 정부의 묵인 내

지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유기업의 실제 판매가격 고시를 촉구하고, “정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서는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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